
1982년에 선생님께서 우주에 물이 있다고 하신 말씀과 화성에 물이 있다

고 하신 말씀에 대한 자료

물은 생명체가 생겨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질이다. 물을 만드

는데 필요한 재료는 수소와 산소인데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수

소이고 두 번째가 수소가 핵융합하여 만들어진 헬륨이 많고 세 번째로 산

소이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적당한 비율로 존재하는 곳에 별이 생성될 

때 물은 부산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물은 우리 은하 내에 성

간 구름에서 검출되었으며 다른 은하에서도 역시 물이 존재할 것으로 믿

고 있다. 우리 은하에서 물이 가장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그림에서 녹

색띠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그 녹색부분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 중에서도 물이 존재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지

구와 화성이 속해있는 녹색띠 부분이다. (자료: Scientific American 

2001년 10월 호)

물의 존재 여부가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화성이다. 지금까지 여러 화



성 탐사선들은 큰 강이 흘러간 흔적, 호수 흔적, 샘이 솟아난 흔적, 심

지어 최근에 물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흔적까지 찾아냈다. 화성의 

운석에서는 바다에 녹아 있던 소금도 발견됐다. 많은 우주 생물학자들

은 화성의 얼음이나 지하수 속에 지금도 박테리아가 살지 모른다고 생

각한다.

그림: 화성북극의 두꺼운 얼음층 사진(2008년 5월 17일, 동아일보)

미 항공우주국 소속 화성탐사선이 최근 보내온 화성 북극의 두꺼운 얼

음층 사진. 스페이스닷컴은 얼음층을 떠받치는 화성 지각이 예상보다 

딱딱하며 화성의 온도가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최신 연구를 인용

해 보도했다. 연구진은 화성에 물이 있더라도 기존 추측보다 더 깊은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주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표한 과학자들의 논문은 1988년도에 

Astrophysical Journal(천체물리학지)에 발표된 것이 거의 첫 번째로 

추정된다. 아래는 그 논문의 첫 번째 장을 캡처했는데 우리은하의 별자리

인 오리온성운에 물이 발견되었다는 논문이다. 그 이후(1998년)에도 오

리온성운 근처에서 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7년에는 국내 

일간지에 우주의 물을 발견한 외국과학자의 연구결과가 소개되기도 하였

다.  

2007년 4월 12일 목요일, 동아일보 기사  

태양계 외부 행성에서 처음 물 성분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주 로웰천문대의 트래비스 바먼 

박사는 지구에서 150광년(1광년은 초당 30만 km 가는 빛이 1년간 

간 거리) 떨어진 페가수스자리의 거대한 가스 행성 HD209458b 대

기에서 수증기를 발견했다고 10일 주장했다. 

태양계 행성 중 지구 외에 화성의 극지방에서 얼음이 발견된 적이 있

지만 태양계 외부 행성에서 물 성분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페가수스자리의 한 별을 돌고 있는 HD209458b는 1999년 태양계 

외부의 정상적인 별 주변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관측된 행성. 이 행성

은 목성처럼 가스로 이루어졌지만 별과의 거리가 수성과 태양의 거리



보다 가까워 표면온도가 섭씨 11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뜨거운 

목성’으로 불린다. ‘뜨거운 목성’에서는 초당 1만 t의 물질이 기체 

상태로 방출된다. 

바먼 박사는 “물 분자가 완전히 원자로 쪼개지려면 더 뜨거운 열이 

필요하다”며 “물은 아주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행성에 수분이 있다면 ‘뜨거운 목성’류의 다른 행성에도 모두 수

분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바먼 박사는 “목성류의 가스행성은 지구류의 암석행성과 달리 

생명체가 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가스행성에 수증기가 있다

는 것만으로 외계 생물의 존재를 상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2월 발표된 다른 과학자들의 보고서에서는 

HD209458b에서 수증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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